자유경제무역지대 경계통행검사규정
제정 1996-07-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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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계통행검사질서를 세우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대에서 나가려는 공화국의 공민과 외국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지대경계통행자라 한다.)는 지대경계통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지대경계통행검사는 지대통행검사소(이 아래부터는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이라 한다.)가 한다.
제4조
지대경계통행자는 려권 또는 려행증, 관광증, 출입증(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통행자는 자동차통행증)과 같은 증명문건을 가지고 있어야 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출국수속표를 따로 씌우지 않는다.
제5조
지대경계통행검사는 지대경계통행자를 직접 대상하여 한다.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을 거쳐오는 정부대표단, 공화국주재 다른 나라 대사(지대변강에 있는 령사, 도, 시, 군급 부책임자이상 포함)와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성원의 지대경계통행검사수속은 안내원과 같은 동행자가 대신하여 할 수 있다.
제6조
지대출입은 지대출입통로로만 하여야 한다. 
지대출입통로에는 철도로 두만강－하싼, 청학－학송, 후창－방진, 도로로 후창, 하여평, 하회, 원정이며 지대안의 비행장, 라진항, 선봉항, 그밖의 따로 정한 통로가 포함된다.
제7조
지대출입통로 밖의 경계지점으로 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지대경계통행검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출입국사업기관과 지대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제9조
지대경계통행검사는 지대경계를 통과하는 렬차, 자동차, 비행기, 배와 지대경계통행자에 대하여 한다.
제10조
지대경계통행자는 다음과 같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
1. 지대경계통행검사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지대경계통행과 관련한 증명문건의 내용을 마음대로 고치지 말아야 한다.
3. 지대의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4. 국가 및 군사 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가지고 지대에서 나가거나 지대에 들어갈 수 없다.
제11조
지대경계통행검사를 받고 있는 통행자는 지대경계통행검사가 끝나기 전에 검사장소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지대경계를 통과하는 렬차의 검사는 정해진 철도역과 렬차머무름장소에서 한다. 
지대경계에 있는 철도역은 지대경계를 통과하는 렬차의 편성과 도착시간을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3조
항공역은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에 비행기가 뜨거나 내리기전에 비행기 형과 항로, 국적, 승조원과 려객수를 알려야 한다.
제14조
항안에 있는 대리기관과 항감독기관은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에 배가 입출항하기전에 배 이름과 국적, 선원과 려객수를 알려야 한다.
제15조
항으로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의 검사는 1지점 검사만 한다. 
비정상적인 문제가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입항검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
항에 머물러 있는 배의 선원은 항구역안에 수속없이 자유로이 상륙할 수 있다. 
항에 머물러 있는 배의 선원이 항구역 밖으로 나가려고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지대경계통행검사기관은 지대경계통행자들이 지대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 국가 및 군사비밀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 그것을 압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500～1,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리거나 몰수, 지대경계통행을 금지시키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